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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참고자료
배포일시 금 총 매 본문

담당
부서

건축문화경관과 담 당 자
과장 이경석 사무관 조항석 주무관 신동희

보 도 일 시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건축사 명의 대여 더 이상은 안됩니다.

벌칙 징역 년 년 상향 등 건축사법 개정안 오늘 국회 본회의1 2→ 「 」

통과

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는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서 건축사업무를

수행하거나 건축사 자격증 등록증을 빌리는 행위 및 알선하는

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 벌칙을 강화하는 건축사

법 개정안이 월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

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

건축사 명의 자격증 등록증 대여 및 알선 행위 금지

현행 다른 사람에게 건축사 자격 명의 등을 대여할 수 없도록

하는 의무를 건축사에게만 부과하고 있지만

개선 앞으로는 건축사 뿐 아니라 그 상대방에게도 건축사 명의

등의 대여 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알선하는 행위도 금지하는

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명의 대여와 관련한 책임의 범위를 명확히

하였다

건축사 명의 등을 대여할 경우 벌칙 상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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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행 건축사 명의 등을 대여할 경우 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

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면

개선 앞으로는 건축사 명의 등의 대여 금지를 위반한 건축사 및 그

상대방과 알선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 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

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을 강화하였다

이번 개정안의 국회 통과는 부실 불법 건축물의 양산으로 이어질

수 있는 건축사 명의 대여를 사전에 예방하고 불법행위에 대한

경각심을 제고시키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

이경석 건축문화경관과장은 무자격자에 의한 건축사업무 수행을

원천적으로 차단하여 건축물의 안전성과 공공성을 확보할 수

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라고 밝혔다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

건축문화경관과 조항석 사무관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( 044-201-3776) .☎


